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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안전교육 체험으로 실감 나게!
광주지역 외국인 근로자 대상 주말 안전체험교육 시범운영 실시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 이하 ‘공단’)은 8월 18일(일) 여수 안전체험
교육장에서 광주지역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주말 안전체험교육을 시범 
운영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외국인 근로자는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네팔 등 10여 개국 60여 명이다.
  안전체험교육은 이론 중심의 교육방식보다 학습효과가 높은 교육방식으로, 
체험·실습, 가상현실(VR) 등 다양한 교육콘텐츠를 활용하여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유형을 체험하고, 사고예방방법 등을 배울 수 있도록 한다. 
공단은 현재 여수, 제천, 담양에서 안전체험교육장을 운영하고 있고, 익산과 
인천에 안전체험교육장을 추가 건립하고 있다. 
  이번 주말 안전체험교육은 8월 13일 발표한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강화 대책」(관계부처 합동)의 일환으로, 광주외국인주민지원
센터(소장 신경구, 이하 ‘광주센터’)와 협업하여 이루어졌다. 광주센터는 
지역 외국인 근로자 대상으로 사전 안내를 통해 체험교육 신청을 받았고, 
통역원을 지원하여 공단의 교육내용을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모국어로 전달
했다. 공단은 여수 안전체험교육장의 주말 운영과 함께 전문강사를 지원하여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했다.
  공단은 앞으로 광주지역 이외에도 다른 지역 외국인 지원센터와 협업하여 
교육생 모집 및 통역 지원을 받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체험교육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이론 교육보다 직접 체험하고 온몸으로 느끼는 
체험교육은 현장 작동성이 높다”라면서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 대상의 
안전체험교육 확대 실시하여 안전일터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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